
중국에서 중국산보다 싼 파키스탄ㆍ대만 면사가 잘 팔려 

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섬유 기업에 의하여 대만이나 파키스탄산 면사의 

거래가 증가하고 있다. 

주요 원인은 값이 싸기 때문이다. 오일 노동절 휴가가 끝난 뒤에 파키스탄

산 면사의 값은 두 번 올라, 합계 1t당 500~600위엔 올랐으나, 중국산 면사보

다는 여전히 500위엔 정도가 싸다. 

현재 닝보항(寧波港)에서 수입되는 대만산 6~7수 면사의 세금이 포함 안된 

창고도(創庫渡) 값은 1곤당 253달러(1t당 약 1만 1,200위엔)이고, 16수 면사는 

273달러(1t당 약 1만 2,100위엔)이며, 파키스탄산 32수 순면사는 405달러(1t당 

약 1만 7,900위엔)이다. ♣ 

 


